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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은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

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143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세계 청소

년 흡연 조사 결과 전세계 청소년 흡연율은 남학생 11.3%, 여학

생 6.1%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일반담배, 전자담배 등 다양한 

흡연제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우리나라는 청소년건

강행태조사(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KY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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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verify the degree of smoking behaviors including conventional cigarettes, 
electronic cigarettes, and dual use of conventional and electronic cigarettes among adolescents, and to explore 
associated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factors of the three smoking behavior groups. Methods: The secondar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17th 2021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The types of smoking behaviors 
were grouped into conventional cigarettes, electronic cigarettes, and dual use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x2 test were perform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of the three smoking behavior groups. Results: Among the 54,848 adolescents, 3.6%, 1.2% and 6.2% were 
involved in conventional cigarettes, electronic cigarettes, and the dual use, respectivel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three types of smoking behaviors were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having a smoking mother, having smoking 
brothers or sisters, and having smoking friends. Recovery from fatigue by sleep was associated with the dual use 
of conventional and electronic cigarettes. Anxiety was associated with conventional cigarettes. Having a smoking 
father was associated with conventional cigarettes and dual use. Conclusion: A significant number of adolescents 
were involved in not only the use of conventional or electronic cigarettes, but also dual use of them. Adolescents 
who ha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having a smoking friend, and having a smoking family member we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the three types of smoking behaviors. Customized interventions to decrease smoking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intrapersonal factors as well as interpers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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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청소년의 평생흡연경험, 현재흡연율, 금연시도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경험률 등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지표를 

보고하고 있다[2]. 우리나라 청소년도 궐련형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 HTP; Heat Not Burn, 

HNB) 및 액상형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Electr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를 활용하거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의 복합 사용(dual use)하는 등 다양한 흡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궐련형 일반담배 평생 흡

연경험률은 9.9%, 궐련형 전자담배 경험률은 3.4%, 액상형 전

자담배 경험률은 7.1%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2]. 

청소년 흡연은 성인기 흡연량 증가, 니코틴 중독, 뇌 발달 

장애, 호흡기계 질환 및 폐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조

기 중재가 중요하다[3,4]. 일반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많은 연

구에서 보고하였고, 사회적 인식도 높은 편이나, 전자담배의 

위해성은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사회적 인

식이 낮은 편이다[5].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화하여 흡

입하여, 일반담배와 같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발암물질 등이 없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홍보되기도 하였으며, 일반담배의 대체재, 금

연의 보조제로 인식되기도 한다[5]. 그러나, 전자담배는 휘발

성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니코틴 등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

질을 함유하고 있으며[5,6], 천식,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도 한다[3,7]. 또한, 전자담배는 우울, 불안, 자살생각, 섭식장

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8].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복합 사용(이하 복합사

용)하는 경우 일반담배를 단일 흡연하는 경우에 비해 니코틴 

중독, 스트레스, 우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사성 

증후군에 이환될 비율이 2.79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

다[9]. 

청소년기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 선행 문헌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일반담배 흡연이 전자담배 흡연을 증가시키

기도 하고[10,11], 일반담배 흡연일수나 흡연량이 전자담배 사

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1]. 반면, 전

자담배 흡연이 일반담배 흡연을 증가시키기도 하여[12],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는 상호 간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10-13].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전자담배를 처음 접하게 되

며, 전자담배 사용이 비흡연자를 흡연하도록 유인하는 통로가 

되거나, 복합사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5,14]. 미국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담배 사용이 3%, 전자담배 사용이 17%, 

복합사용이 12%로 보고되기도 하여, 상당수의 청소년이 복합흡

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4]. 특히, 복합흡연은 건

강에 더욱 위협적이며, 청소년 흡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흡연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영향 요인으로 가정 

경제상태, 가정과 학교에서 간접 흡연, 담뱃갑 경고 그림을 통

한 금연 의지가 높을수록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 사용이 높았

고,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일수, 담배구매 용이성이 증가할수

록 전자담배 사용이 낮았다[15]. 또한, 음주, 수면, 약물 경험이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이 있었으며[16], 가족과 친구의 흡연, 

이들의 흡연가치관이 청소년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사용과 관

련이 있었다[17]. 복합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린 연령, 

이른 흡연시작, 학교 내 간접흡연, 흡연량, 부모의 흡연, 부모

의 감독, 친한 친구의 흡연,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이 있었다[17-20]. 이는 청소년의 개인 내 요인들과 개인 간 

요인들이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 문헌은 청소년의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

배 단일사용, 복합사용 관련 요인을 단편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대다수였으며,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배 단일사용, 복합사용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상대적인 관련성의 정도를 비교한 연구

는 미미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청소년 흡연행위를 일반담배 사용,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

용으로 나누어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비교하는 것은 다

양한 담배제품 선택 및 활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흡

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하여, 청

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유형에 따른 흡연행위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개발, 정

책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반 담배 및 전자담

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위(일반담배 사용,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표는 다

음과 같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

위 정도를 확인한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에 따른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별 차이를 확인한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

위 관련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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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

른 흡연행위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우리나라 청소년으로 제17차(2021년) 청소

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총 54,848명이다[2]. 목표모집단은 

전국의 중 ․ 고등학교 재학생(2021년 4월 기준)이며, 전국 재학

생 자료(2020년 4월 기준)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다. 표본

추출과정을 단계를 나누어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 추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117개의 층화변수로 모집단을 층

화하였으며, 39개 지역군 내 3개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포함하였다. 둘째,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 ․ 
고등학교를 각 400개를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한 이후 비례배

분법을 활용한 표본배분을 하였다. 셋째, 표본추출은 층화

집락추출법으로 학교, 학급을 영구난수추출, 무작위 추출

을 하였다. 총 59,066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54,848명(총 

796개교)이 참여하였으며, 학생수 기준 참여율은 92.9%였

다. G*Power 3.1.5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연구설계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독립 변수 중 가장 작은 오즈비(OR) 1.63[22]와 

일반담배 흡연경험율 9.9%[2], 전자담배(궐련형과 액상형 모두

포함) 흡연률 7.4%를 적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대

상자 수를 산출하였다. 독립변수 오즈비(OR)=1.63, Pr=0.099 

또는 0.074,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단측검정으로 산출된 최

소 표본수는 284명 또는 362명으로, 본 연구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자료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공동주관

으로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를 

위해 매년 수행된다(승인번호 제 117068호). 제17차(2021년) 

조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8월에서 11월경이었다. 조

사 전 표본학교 및 학급 선정, 조사지원교사 선정 및 교육, 

학생현황 등록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조사 시에는 표본학교 

컴퓨터실에서 각 대상자에게 컴퓨터 1대를 무작위 배정하여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소요된 시간은 

45~50분이었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면제를 받았다( PNU IRB/2022_ 

113_HR). 

4. 연구변수 

조사는 신체활동, 음주, 흡연 등 11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는 다음 변수를 포함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남, 여), 가정경제수준(상, 중, 하), 부

모와의 동거(동거, 비동거), 학업성적(상, 중, 하)을 포함한다. 

2) 개인 내 특성(Intrapersonal factor)

개인 내 특성은 수면으로 인한 피로회복(충분, 불충분), 우

울(있음, 없음), 범불안장애(있음, 없음), 자살생각(있음, 없음)

을 포함한다. 수면으로 인한 피로회복정도는 문항 중 ‘최근 7

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의 답변 중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로 답한 경우를 ‘충분’, 

‘그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로 답한 

경우를 ‘불충분’으로 코딩하였다. 우울은 문항 중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답변 ‘없다’, ‘있다’의 답변을 

활용하였다. 범불안장애는 범불안장애 선별도구(Seven-item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 GAD-7)를 통해 ‘지난 

2주 동안,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습

니까?’ 1)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등을 

포함한 7개 하부문항에 대한 4점 Likert 답변을 ‘전혀 방해받

지 않았다’를 0점,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3점으로 하여 총점

을 합산하였다. 총점 21점 중 10점 이상의 중등도 이상 불안이 

있는 경우를 ‘있음’, 10점 미만을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자살

생각은 문항 중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이 있었습니까?’의 답변‘없다’, ‘있다’를 활용하였다. 

3) 개인 간 특성(Interpersonal factor)

개인 간 특성은 아버지의 흡연(있음, 없음), 어머니의 흡연

(있음, 없음), 형제자매의 흡연(있음, 없음), 친한 친구의 흡연

(있음, 없음)을 포함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의 흡연은 

문항 중 ‘가족 중에서 현재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의 답변 중 ‘없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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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를 ‘있음’으로 코딩하였다. 친한 친구의 흡연은 문항 중 

‘친한 친구 중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습니까?’의 답변 중

‘몇 명은 담배를 피운다’, ‘대부분은 담배를 피운다’, ‘모두 담

배를 피운다’로 답변한 경우를 ‘있음’, ‘아무도 안 피운다’로 답

변한 경우를 ‘없음’ 으로 코딩하였다.

4)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 행위

(1) 일반담배 사용(Only conventional cigarette use)

일반담배 사용은 문항 중 “지금까지 일반담배(궐련)을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의 답변 ‘① 없다’, ‘② 

있다’ 중 ‘① 있다’로 답변하면서, 액상형 또는 궐련형 전자담

배 복합 사용을 제외한 대상자군이다. 

(2) 전자담배 사용군(Only electronic cigarette use)

전자담배 사용군은 문항 중 “지금까지 니코틴이 포함된 액

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예)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의 답변 ‘① 없다’, ‘② 있다’ 중 ‘① 있다’로 답변하

면서 일반담배를 복합사용을 제외한 대상자군이다. 

(3)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복합사용군(Dual use of Conven-

tional and electronic cigarette)

복합사용군은 문항 중 “지금까지 일반담배(궐련)을 한 두 모

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예. 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의 답변 ‘① 없다’, ‘② 있다’ 중 ‘① 있다’로 답변하

면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단일사용을 제외한 대상자군이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6.0(SPSS Corp., Chicago, 

IL, USA)프로그램으로 층화 집락추출법에 적용한 층화변수

(Strata), 집락변수(Cluster), 가중치(Weight), 유한모집단수

정계수(Finite Population Correction [FPC])을 활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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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도는 복합표본 기술통계로 분석한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

위의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시행한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

위의 관련 요인은 복합표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행한다.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개인 내 특성 및 개인 간 특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개인 내 특성 및 개인 간 특성은 다

음과 같다(Table 1). 조사에 참여한 총 54,848명의 나이는 평

균 15.23±0.23이었으며, 남학생이 28,401명(51.7%), 여학생

이 26,447명(48.3%)이었다. 가정경제상태가 ‘중’이 27,077명

(49.0%), ‘상’이 21,568명(40.1%), ‘하’가 6,203명(10.9%) 순이

었고,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52,426명(96.2%)으로 대다수이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Adolescents (N=54,848)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15.23±0.23

Sex Boys
Girls

28,401 (51.7)
26,447 (48.3)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Average
Poor

20,528 (37.1)
16,903 (31.0)
17,417 (31.9)

Households economic 
status

Affluent
Average
Poor

21,568 (40.1)
27,077 (49.0)
 6,203 (10.9)

Living with family Yes
No

52,426 (96.2)
2,422 (3.8)

Intrapersonal factors

Fatigue recovery by 
sleep

Satisfied
Not satisfied

12,839 (22.9)
42,009 (77.1)

Depression Yes
No

14,692 (26.8)
40,156 (73.2)

Anxiety Yes
No

 6,705 (12.3)
48,143 (87.7)

Suicidal ideation Yes
No

 6,956 (12.7)
47,892 (87.3)

Interpersonal factors

Having a smoking 
father

Yes
No

22,691 (40.5)
32,157 (59.5)

Having a smoking 
mother

Yes
No

1,919 (3.3)
52,929 (96.7)

Having smoking 
brothers or sisters

Yes
No

2,959 (5.3)
51,889 (94.7)

Having smoking 
friends

Yes
No

16,848 (31.2)
38,000 (68.8)

* Percentage was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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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교성적은 ‘상’이 20,528명(37.1%), ‘하’가 17,417명

(31.9%), ‘중’이 16,903명(31.0%)이었다. 개인 내 특성은 수면

으로 인한 피로회복은 ‘불충분’이 42,009명(77.1%)로 대다수였

으며, 우울은 14,692명(26.8%), 범불안장애는 6,705명(12.3%), 

자살생각은 6,956명(12.7%)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특성은 아버지의 흡연은 22,691명(40.5%), 어머니의 흡연은 

1,919명(3.3%), 형제자매의 흡연은 2,959명(5.3%), 친한 친구

의 흡연은 16,848명(31.2%)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위의 정도 및 차이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위

를 살펴본 결과, 일반담배 사용군은 1,987명(3.7%), 전자담배 

사용군은 646명(1.2%), 복합사용군은 3,342명(6.2%)이었다

(Figure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개인 내 요인 및 개인 간 요

인에 따른 흡연행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위 관련 요인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위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최종 모형의 Cox and Snell R2 은 0.17, Nagelkerke R2은 0.29

였다(Table 3). 분산팽창지수는 1.016~1.276으로 10 이하, 공

차는 0.783~0.984로 0.1을 초과하여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담

배사용 유형에 따른 흡연행위 관련 요인은 연령, 성별, 가정경

제상태, 가족동거, 학업성적, 수면으로 인한 피로회복, 우울, 

불안, 자살생각, 아버지의 흡연, 어머니의 흡연, 형제자매의 흡

연, 친한 친구의 흡연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이 유의하였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사용, 전자담

배 사용, 복합사용은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각각 1.24배, 1.13

배, 1.25배 높았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각각 1.60배, 

2.26배, 2.17배 높았다. 가정경제수준은 ‘중’에 비해 ‘상’이 복

합사용이 1.21배 높았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2.33배, 

복합사용이 1.33배 높았으며, 학업성적은 ‘중’에 비해 ‘하’인 

청소년이 각각 1.52배, 1.59배, 1.78배 높았다. 청소년의 일반

담배 사용,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요인은 우울감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각각 1.21

배, 1.32배, 1.50배 높았으며, 자살생각은 각각 1.64배, 1.75배, 

1.82배로 높게 나타났다. 수면으로 인한 피로회복이 불충분한 

청소년이 복합사용이 1.18배 높았으며, 불안이 있는 청소년이 

일반담배 사용이 1.25배 높게 나타났다. 개인 간 요인은 친한 

친구의 흡연이 가장 큰 오즈비를 나타냈으며, 친한 친구가 흡

Figure 1. Flowchart of the study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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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하는 각각 5.00배, 5.55배, 20.30배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

니의 흡연은 각각 1.65배, 1.72배, 1.55배, 형제자매의 흡연은 

각각 1.55배, 1.86배, 2.35배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흡연은 

일반담배 사용이 1.12배, 복합사용이 1.15배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일반담배 사용, 전자담배 사용, 복합

사용에 따른 흡연행위를 살펴본 결과, 단일사용보다 복합사용

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일반적 특성, 수면으로 인한 피

로회복, 우울, 불안, 자살생각을 포함한 개인 내 요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의 흡연을 포함하는 개인 간 요인

에 따른 청소년 흡연행위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청

소년 흡연행위 관련 요인으로 우울, 자살생각, 어머니, 형제자

매, 친한 친구의 흡연이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

과 모두 유의하였으며, 수면으로 인한 피로회복은 복합사용, 

불안은 일반담배 사용, 아버지의 흡연은 일반담배 사용, 복합

사용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 외 연령, 성별, 학업성적, 가정경

제환경, 가족 동거가 청소년 흡연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청소

년의 흡연행위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을 중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상당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반담배나 

전자담배를 단일사용하기보다 복합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

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이 동일하였다[18]. 전자담배는 

Table 2. Differences in Factors associated with Three Smoking Behaviors Groups among Adolescents (N=54,848)

Variables Categories

None 
smoking

Only 
conventional 
cigarette use

Only 
electronic 

cigarette use

Dual use of 
conventional and 

electronic cigarette x2 (p)*

%* %* %*   %*

Sex Boys
Girls

85.2
92.9

4.5
2.7

1.7
0.7

 8.6
 3.7

848.15 (＜.001)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Average
Poor

92.3
90.6
83.3

2.6
3.3
5.2

1.2
0.9
1.6

 3.9
 5.2
 9.9

892.99 (＜.001)

Households economic 
status

Affluent
Average
Poor

89.9
89.4
83.0

3.1
3.7
5.3

1.2
1.2
1.7

 5.8
 5.7
10.0

250.85 (＜.001)

Living with family Yes
No

89.2
80.0

3.6
4.4

1.1
3.5

 6.0
12.1

237.36 (＜.001)

Intrapersonal factors

Fatigue recovery by sleep Satisfied
Not satisfied

91.5
88.1

3.0
3.8

1.0
1.3

 4.5
 6.8

119.62 (＜.001)

Depression Yes
No

83.3
90.9

5.0
3.1

1.7
1.0

10.0
 4.9

652.65 (＜.001)

Anxiety Yes
No

84.3
89.5

5.4
3.4

1.5
1.2

 8.7
 5.9

169.75 (＜.001)

Suicidal ideation Yes
No

81.2
90.0

5.8
3.3

1.9
1.1

11.1
 5.5

482.86 (＜.001)

Interpersonal factors

Having a smoking father Yes
No

87.0
90.2

4.2
3.3

1.3
1.2

 7.5
 5.4

138.93 (＜.001)

Having a smoking mother Yes
No

76.4
89.3

7.5
3.5

2.4
1.2

13.7
 6.0

297.39 (＜.001)

Having smoking brothers or sisters Yes
No

71.9
89.8

7.0
3.5

2.5
1.1

18.5
 5.6

983.41 (＜.001)

Having smoking friends Yes
No

70.8
97.1

8.2
1.6

2.8
0.5

18.2
 0.8

8,561.91 (＜.001)

*Complex sample analysis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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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낮고, 일반담배 

대체재 또는 금연 보조제로 잘못된 인식이 증가하여 최근 청소

년의 전자담배 사용뿐만 아니라 복합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

인다[16,23]. 담배를 복합사용하는 청소년은(dual-user) 대부

분 일반담배 단일사용의 사용량을 유지하면서 전자담배를 추

가로 흡입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일사용자에 비해 니코틴, 

타르, 발암물질과 기타 유해물질이 체내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니코틴 중독,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질병 이환율이 증가하게 된다[4,6,7]. 청소년 흡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단일사

용자 뿐만 아니라 복합사용자를 스크리닝하여 맞춤화된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합사용자의 경우 흡

연 빈도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선

별하여 중재를 적용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4, 

6,7]. 또한, 최근 전자담배의 청소년 활용이 급격히 커지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정책적 규제와 흡연예방 정책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 내 요인 중 우울과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은 없는 청

소년에 비해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심리적 어려움 중 우울과 자살생각이 일반담배 

사용,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과 관련이 있고[8,21], 단일사용

보다는 복합사용과 더 큰 관련성을 나타낸 선행문헌의 연구결

과와 동일하다[21]. 수면으로 인한 피로회복이 불충분한 경우 

복합사용이 1.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배 

사용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 비충족은 전자

담배에 비해 일반담배 흡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

고된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나, 수면 충족이 흡연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규명한 점에는 맥락이 동일하다[16]. 담배에 포함

된 니코틴은 우리 체내 신경전달물질을 방출을 촉진하여 수면 

시작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수면각성주기 조절에 영향 미쳐 수

면의 규칙성, 수면 시작시점, 효율, 수면시간 등에 결국 수면의 

질을 낮게 한다[24]. 한편, 불안이 있는 청소년은 일반담배 사

용이 1.25배 높게 나타났으나,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과는 

관련이 없었다.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Three Smoking Behaviors Groups among Adolescents (N=54,848)

Variables (reference) Categories

Only 
conventional 
cigarette use

Only 
electronic 

cigarette use

Dual use of 
conventional and 

electronic cigarette Wald F (p)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ge 1.24 (1.20~1.28) 1.13 (1.07~1.19) 1.25 (1.21~1.28) 110.89 (＜.001)

Sex (Girls) Boys 1.60 (1.45~1.77) 2.26 (1.88~2.71) 2.17 (1.96~2.40) 100.10 (＜.001)

Academic achievement (Average) Excellent
Poor

0.85 (0.74~0.97)
1.52 (1.36~1.71)

1.25 (1.02~1.54)
1.59 (1.31~1.93)

0.77 (0.69~0.86)
1.78 (1.62~1.96)

60.90 (＜.001)

Households economic status (Average) Affluent
Poor

0.99 (0.89~1.09)
1.06 (0.93~1.21)

1.03 (0.86~1.23)
1.01 (0.79~1.28)

1.21 (1.11~1.32)
1.12 (0.99~1.26)

3.19 (.004)

Living with family (Yes) No 0.90 (0.69~1.16) 2.33 (1.77~3.08) 1.33 (1.10~1.60) 13.70 (＜.001)

Intrapersonal factors

Fatigue recovery by sleep (Satisfied) Not satisfied 1.06 (0.94~1.20) 1.16 (0.94~1.43) 1.18 (1.06~1.31) 3.74 (.011)

Depression (No) Yes 1.21 (1.08~1.36) 1.32 (1.10~1.59) 1.50 (1.37~1.65) 26.36 (＜.001)

Anxiety (No) Yes 1.25 (1.08~1.43) 1.01 (0.79~1.29) 1.01 (0.90~1.15) 3.34 (.019)

Suicidal ideation (No) Yes 1.64 (1.43~1.89) 1.75 (1.40~2.18) 1.82 (1.61~2.05) 42.34 (＜.001)

Interpersonal factors

Having a smoking father (No) Yes 1.12 (1.02~1.23) 0.97 (0.82~1.14) 1.15 (1.05~1.25) 4.83 (.002)

Having a smoking mother (No) Yes 1.65 (1.35~2.00) 1.72 (1.22~2.42) 1.55 (1.33~1.82) 17.10 (＜.001)

Having a smoking brothers or sisters (No) Yes 1.55 (1.31~1.82) 1.86 (1.43~2.41) 2.35 (2.08~2.66) 63.11 (＜.001)

Having a smoking friends (No) Yes 5.00 (4.47~5.59) 5.55 (4.63~6.65) 20.30 (17.86~23.08) 1,055.52 (＜.001)

Cox & Snell R2 0.17

Nagelkerke R2 0.29

*Complex sample analysis was conducted; AOR=Adjusted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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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교우관계, 학업, 입시, 진로 등에서 많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며, 우울, 자살생각, 불충분한 수면, 불안 등 심리

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

하고, 해소하는데 미성숙하여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처하기

도 한다[14].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하

거나 완화, 대응하는 방법으로 문제행동이나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14]. 보통 흡연은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

는 일탈행위 중 하나로 일회성으로 가볍게 시작한 흡연이 지속

적, 습관적으로 변화기도 하며, 음주, 약물사용 등 심각한 건강

위험행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14]. 학교보건교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위험 흡연행위를 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흡연예방중재를 적용하고, 상담, 운동, 취미, 여가

활동 등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21]. 특히, 우울과 자

살생각이 청소년의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의 사용과 복합사용

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더욱 심각한 흡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우울과 자살생각이 있는 고위험 청소년을 조

기에 스크리닝하여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1]. 또한, 우울과 자살생각이 있는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보건

소, 병원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간 요인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함하

며, 청소년은 가족과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19]. 본 연구

의 결과, 어머니가 흡연하는 청소년은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

에 비해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이 높게 나타났

으며, 형제자매가 흡연하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가 흡연하지 않

는 청소년에 비해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이 높

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흡연하는 청소년은 일반담배 사용이 

1.12배, 복합사용이 1.15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란 청소년

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설계로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 일반

담배 사용이 1.58배, 전자담배 사용이 1.71배, 복합사용이 2.44

배 높은 결과를 보고한 선행문헌의 결과와 유사하다[19]. 가정 

내에서 흡연에 노출되면 어린 시기 흡연에 익숙해지고, 금연

을 시도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9,25]. 부모가 흡연에 반대하는 경우와 부모의 흡연에 대

한 통제와 관리가 엄격한 경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단일 사용 

및 복합사용이 감소하기도 하여, 흡연 예방 중재에 있어 부모,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19,25]. 학교보건교사는 가

정 내 부모, 형제자매의 흡연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

고, 가족 환경을 고려하여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은 가족을 포

함한 인식 개선, 중재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19,25].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의 흡연이 청소년의 일반담배와 전자

담배 흡연 행위에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

한 친구가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일

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일 

사용에 비해, 복합 사용의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가 흡연하는 경우 일반담배 사

용이 4.36배, 전자담배 사용이 2.13배, 복합사용이 5.13배 높은 

것과 맥락이 동일하며[19],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단일 

흡연에 비해 복합흡연경험이 많다는 선행문헌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동일하여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또한, 개인 간 요인 중 가족이 미치는 영향보다 친구가 미치

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선행문헌에서 보고된 결과와 동일

하며[19],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전자담배의 경우 가족이 흡연

을 하는 경우 1.47배, 친구가 흡연하는 경우 2.72배 높게 나타

난 연구결과와 맥락이 동일하다[26]. 친구의 현재 흡연은 청소

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며, 친구의 흡연량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25,27], 인기있는 친구가 흡연을 할수록 흡연을 하는 경

우가 많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27].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

터 독립하여 자립하고자 하며, 친구와의 관계에 민감하고, 교

우관계를 통해 사회화되고, 소속감, 유대감을 형성하므로 친

구의 신념 및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25,27]. 친한 친구

가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량과 흡연강도, 다양한 흡연 제품 사

용 등 심각한 행 흡연 행위를 나타내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25-28], 이 시기 또래 집단을 파악

하여, 이를 고려한 중재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27]. 학교보건

교사는 흡연 예방 프로그램 중재 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사용 

및 복합사용이 많은 청소년이 주위 친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교우관계를 고려한 중재를 적

용하고, 또래 집단, 또래 리더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25,28]. 국외에서 수행된 CATCH My 

Breath [29], ASSIST (A Stop Smoking In Schools Trial)[30] 

프로그램은 친구관계, 또래 리더를 고려한 학교기반 흡연 중

재 효과를 규명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래 리더를 활

용한 금연 홍보, 캠페인, 동아리 활동 및 학교 내 흡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25, 28]. 정책적으로는 학

교기반 흡연예방교육의 시간, 방식 및 운영에 학교마다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여, 학습성과를 고려한 흡연예

방교육의 질적개선도 필요할 것이다[28]. 

연구의 제한점은 횡단적 연구로 설계된 국가통계자료를 활

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로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일반담배 사

용,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으로 나누어 관련 요인을 규명하

였으나,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배 단일 사용에서 복합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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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과정, 원인 및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현재 학교에 재

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청소년의 

실태는 연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흡연은 청소년에게 부

정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되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흡연과 

관련된 문항에 과소보고 또는 과대보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반담배 사용, 전자담배 사

용, 복합사용과 관련된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을 규명하고, 

관련성의 차이를 비교 검증한데 강점이 있다. 청소년 흡연은 

수면으로 인한 피로회복, 우울, 불안, 자살생각 개인 내 요인과 

관련이 있고, 아버지의 흡연, 어머니의 흡연, 형제자매의 흡연, 

친한 친구의 흡연을 포함한 개인 간 요인이 다차원적으로 관련

이 있으므로, 청소년 흡연 프로그램 수행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표성이 확보된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화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행위를 일반담배 사용, 전자

담배 사용, 복합사용으로 나누어, 흡연 행위의 정도와 관련 요

인을 규명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

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단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3.6%, 

1.2%, 복합사용은 6.2%로 나타났다. 청소년 흡연행위는 수면, 

우울, 불안, 자살생각을 포함한 개인 내 요인, 아버지 흡연, 어

머니 흡연, 형제자매의 흡연, 친한 친구의 흡연을 포함한 개인 

간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우울감이 있고, 자살생각이 있으며, 

어머니 흡연, 형제자매 흡연, 친한 친구의 흡연하는 경우 일반

담배 사용, 전자담배 사용, 복합사용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으로 인한 피로회복이 불충분한 경우 

복합사용을 증가시키고, 불안은 일반담배 단일 사용, 아버지

가 흡연하는 경우 일반담배 사용, 복합사용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한 친구의 흡연이 일반담배 사용, 전자

담배 사용, 복합사용에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일반담배와 전자

담배 단일 및 복합사용에 관한 종단적 연구와, 단일사용에서 

복합사용으로 변화하는 구체적인 과정, 원인 및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또한, 청소년은 심리적 요인, 부모와 친구가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심리상담, 부모와 또래집단울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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